
친절한 차앤박씨, 
미소짓다 
매너소비자 시대라지만 환불 등에 목적으
로 둔 일부 블랙컨슈머의 등장이 두렵기만 
합니다. 직원의 언행이나 행동이 빌미가 되
어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재단되는 현실. 직
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면서 차앤박
피부과의 의료서비스 전문가임을 기억해 
주세요. 

차앤박피부과 워커밸 캠페인, 함께 동참해주세요. 

고객과 직원간의 균형 워커밸!!!
당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매너존(MANNER ZONE) 이 됩니다.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일명 ‘갑질’을 하는 비매너 고객들 때문에 상처받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배려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차앤박피부과는 고객들의 부당한 언행으로 의료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을 겪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서로 
강요하기 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믿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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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친절한 
차앤박을 만듭니다.

W O R K E R - C U S T O M E R - B A L A N C E  워 커 밸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인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앤박피부과는

고객과 직원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변화
즉, 고객과 직원의 상호 존중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2019년 7월 차앤박피부과네트워크 
24개 지점에서 워커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